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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룹‘소녀시대’출신 제시카가 

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소설‘샤인’

을 출간한다.

인터넷교보문고에 따르면‘샤

인’은 오는 29일 출간된다.

‘샤인’은 무대 위에서 가장 빛

나는 소녀가 무대 뒤로 감춰야

만 했던 삶과 사랑에 대한 이야

기를 담은 소설로 K팝 스타를 

꿈꾸는 한국계 미국인 레이첼 

김이 티끌 하나 없는 완벽함만 

허용하는 대형 기획사 DB엔터

테인먼트 연습생으로 선발되고, 

톱스타 제이슨 리를 만나면서 벌

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.

‘샤인’에는 제시카의 경험이 녹

아 있다. 출판을 맡은‘알에이치코리아’측은“K팝 스

타가 겪어야 하는 기나긴 연습 

생활과 수많은 사람들의 냉혹

한 평가, 엄격한 규칙, 끝없는 시

기와 질투 등을 현실감 있게 묘

사했다.”고 밝혔다.

영어로 집필한‘샤인’은 한국

에서는 번역(박지영)을 거쳐 발

간된다. 한국을 비롯해 브라질, 

인도네시아, 베트남 등 11개국

이 판권 계약을 마쳐 동시에 출

간된다.

또 넷플릭스에 의해 영화로도 

제작된다.

제시카는 지난 2007년 소녀시

대로 데뷔했고 2014년 9월 팀을 

탈퇴했다. 

이후 가수이자 패션 디자이너 

및 사업가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.

소녀시대 출신 제시카, 자전적 소설 출간

숫자퍼즐 정답

미국의 유명 방송인이자 모델, 

사업가인 킴 카다시안이 잠정적

으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활

동 중단을 선언했다.

카다시안은 15일 자신의 인스

타그램에“소셜 미디어에서 퍼지

는 가짜 뉴스가 선거에 영향을 

주고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.”

면서“여러분들과 직접 소통하

는 것은 좋지만 증오와 정치 선

전을 방치하는 데 침묵할 수는 

없다.”고 밝혔다. 그는“이는 결

국 분열의 씨앗을 뿌리고, 미국

을 갈라지게 하고 있다.”면서“(페이스북은) 사람들이 

죽은 뒤에야 조치를 취한다”.고 주장했다.

카다시안은 또 이윤을 위해 인종차별 발언과 정치 

선동 등을 방치하는 소셜 미디어에 반대한다는‘스톱

헤이트포프로핏’(#StopHateForProfit) 캠페인에 동

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.

카다시안은 인스타그램과 페

이스북 팔로워가 각각 1억8천

800만 명과 3천만 명으로 해당 

소셜 미디어를 기준으로 전 세

계 10위 안에 드는 영향력을 갖

추고 있다.

리어나도 디캐프리오와 케리 

워싱턴, 제니퍼 로렌스, 사샤 바

론 코언 등도 이날 페이스북의 

책임성을 촉구하며 이 캠페인

에 동참했다. 시민 단체 제안으

로 지난 여름 시작된 이 캠페인에는 수백 개 주요 기

업들도 참여해 페이스북 광고 중단 등으로 이어지기

도 했다.

이 단체는 이번 주 페이스북이 해악을 끼치고 있다

며 사용자들에게 24시간 동안 사용을 중단하도록 독

려했다.

킴 카다시안, SNS 잠정 중단
“증오·가짜뉴스 안 돼”

연예

팝스타 마돈나

가 자신의 전기 

영화를 직접 연

출한다.

버라이어티 등 

미국 연예 매체

들은 15일“마돈

나가 자신의 삶

과 커리어를 다

룬 영화를 연출

한다.”고 보도

했다.

영화는 마돈나

가 세계적 스타덤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을 다룬다. 마돈나가 

시나리오 작가 디아블로 코디와 함께 각본을 쓰고 있으며 제

작 일정이나 캐스팅은 물론이고 아직 제목도 정해지지 않았지

만 마돈나의 이름값만으로도 할리우드의 관심을 모으고 있

다. 영화 배급은 유니버설 픽처스에서 한다.

마돈나는“내 삶이 예술가, 뮤지션, 안무가 그리고 한 인간으

로 살게 했던 그 여정을 전달하고 싶다.”며“영화는 음악에 중

점을 맞출 예정이다. 음악은 언제나 내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

고 예술은 나를 살게 한다.”고 전했다.

마돈나는 미국 최고의 팝스타로 세계적으로 3억 장 이상의 

음반 판매량을 기록, 전 세계 여자 가수 중 음반 판매 독보적

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.

마돈나, 자신의 전기 영화
직접 연출·각본

▲ 마돈나의 대뷔 앨범인 ‘Madonna’(1983) 자켓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진=마돈나 트위터

▲ 제시카의 자전적 소설 ‘샤인’ 표지. 

                     사진=인터넷교보문고

▲ 킴 카다시안. 사진=킴 카다시안 인스타그램


